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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문화적인 관례         19-01-01
오늘 양력 설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Ulaanbaatar)에서 약 300킬로메타 떨어진 관광객 캠프에서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텐트집 즉 게르에서 일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5시에 기상을 하는  관습을 실천하기 때문에 몽골의 고비사막의 일부인 지대에서 여전히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몽골의 5시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추어서 샤워를 할 생각은 접고 산책을 하였는데  저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 기사가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수구리고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태양을 숭배하는 의식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통역을 통하여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는가 아니면 동쪽에 계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절을 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무척 재미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향한 것도 부모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절을 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자 그는 빙긋히 웃으면서 자기는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게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날 하루도 사고나 고장 없이 잘 굴러가 달라는 부탁을 자동차에게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성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타인종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보면 우리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행을 보면서 비웃거나 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 한 중국인 성묘자가 묘지 앞에 하얀 종이를 깔고 밥과 반찬을 차려 놓는 모습을 옆 묘지를 찾은 미국인이 보았습니다. 그 미국인은 찾아 온 묘지 앞에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이 중국인 성묘자에게 비웃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묘지에서 계신 분이 언제 나오셔서 그 밥과 반찬을 잡수실 것입니까?” 비아냥 거리는 미국인의 질문을 받은 중국인 성묘자는 멋진 응수를 했습니다. “당신 앞에 누어 계시는 분이 나와서 당신이 꽂은 꽃 냄새를 맡으실 때 내 아내도 묘에서 나와 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모든 인종은 각자 나름 대로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태국 인들은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인격모욕으로 간주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만져주면 부모들은 화를 냅니다. 태국인들은 잠을 잘 때 부모가 계시는 곳을 향하여 발을 뻗지 않습니다. 갸륵한 관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란과 이락은 회교중에서도 시하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친한 사람이 뭐인가를 칭찬하면 그것을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란 제자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이란의 주산물인 피스타시오 부럼을 내 놓았습니다. 예의상 참 맛이 좋다고 말했다가 이틀 후에 1년 먹을 수 있는 피스타시오를 배달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락에서는 만나는 사람의 부인이나  딸이나 누이가 예쁘다고 말하면 큰 실례입니다. 마치 그 여자를 탐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교국가나  동남아 제국에서는 왼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왼손 잡이라고 할지라도 악수는 반듯시 오른 손으로 해야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오른 손만을 이용해야 하며 왼손은 음식에 손을 대서는 결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중국인들은 발음을 따라 관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중국어로 발전의 발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의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에 개최했습니다,. 즉 888이 개최일인 것입니다.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888-8888이라는 전화 번호나 8자가 많이 들은 전화번호는 거금을 주고 사고 팝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처럼 4의 숫자는 죽을 사자와 같은 발음이라서 피합니다. 4자를 피하는 관습은 동양 3국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인들과 라스 베가스에 도박을 하려 갈 때에는 책을 갖고가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책과 도박하여 돈을 잃는 것가는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빨간 펜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에서는 호적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 색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빨간 펜으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타 인종들에게는 웃읍게 보일 지 모르지만 전통과 관습은 현대에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끝
